일제강점기 전후 한시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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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근대전환은 한자문화권의 붕괴와 중화중심질서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는 동아시아 각국이 서구 주도의 세계질서로 편입됨과 함께 일어났다. 한국 역시 세계질서에 스스로 얼굴을 내미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과 강점에 의해 세계 질서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韓國漢文學은 優勝劣敗의 세계 질서 속에 역사적 종언을 고한다. 漢詩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해져 더 이상 근대를 껴안을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東國詩界革命’을 통해 자기 변혁을 시도하지만, 이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당시 문학은 기본적으로 국민문학을 추동하고 국민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한시는 근대를 추동하는 문학도 아니고, 근대적 국민을 추동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다. 한시는 그 자체가 지닌 계급적 한계와 향유계층, 그리고 일제강점 전후라는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근대 국민문학의 형성에 기여할 수 없는 문학 양식이다. 丹齋 申采浩가 ‘동국시계혁명’에 한시의 개량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 한시는 한문의 통사구조에 기대어 정감을 표출하고, 押韻과 平仄 등과 같은 엄정한 규칙에 따라 작법하며 여전히 특정 계급이 독점한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시는 근대 국민과 국가의 형성을 위한 문학양식으로 부적절하고, 오히려 한시의 해체와 부정이야말로 근대 국민문학의 형성과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 전후 한시의 근대적 대응은 어떻게 거론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신문, 잡지와 같은 근대 인쇄 매체가 한시를 재발견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맺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 근대계몽기 인쇄 매체는 다양한 근대 지식과 제도를 경쟁적으로 싣고, 이를 확산하는 장을 제공한다. 이 점에서 일제 강점기 전후의 인쇄 매체는 근대적 의사소통체계의 핵심이다. 요컨대 근대 인쇄 매체가 지식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多衆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시 양식을 활용한 것은 의미가 있다. 전근대 문인지식인의 문학으로만 인식되던 한시가 근대전환기 지식의 유통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인쇄 매체 내부로 들어왔으며, 인쇄 매체 내부의 다양한 지식들과 함께 어떻게 배치되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실 근대 인쇄 매체가 지식과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한시를 선택한 경우든, 한시가 인쇄 매체를 통해 재인식되든, 한시가 근대 매체와 관계를 맺는 순간 한시 양식은 변모할 수밖에 없으며, 한시의 사회적 성격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신문ㆍ잡지’와 한시－지식으로서의 문학
근대 계몽기 신문과 잡지는 근대지식의 창출과 확산, 나아가 계몽을 통해 ‘국민’을 형성하고, 국민의 교양을 고양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2) 잡지와 신문은 그 기능과 역할을 구분할 수 있지만,3) 근대의 정보와 지식의 생성하고 확산시키며 이를 제도화한 점에서 동일하다. 무엇보다 제도화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 때 제도화는 근대적 학교 교육,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근대 매체, 민간 출판의 상시적 기능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의 재생산 구조를 획득한다.4)
대체로 신문이나 잡지는 기본적으로 ‘지식의 평등’을 추구한다. 일제 강점기 전후의 다양한 인쇄 매체도 ‘지식의 평등’을 추구한 바 있다. 더욱이 인쇄 매체의 일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했던 근대 국민의 형성과 교양의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이 때 인쇄 매체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의 공간에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는 바, 이는 ‘지식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근대 인쇄 매체의 보편적 특성 중의 하나임은 물론이다. 이 점에서 인쇄매체는 전근대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특정 신분에 귀속되는 양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근대 사회의 지향이 계급과 신분의 평등을 위한 정치철학과 사회의식의 실현에 있다고 한다면, 근대 매체는 이를 적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근대 인쇄 매체가 문학을 수용하는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쇄 매체는 한문학 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동일한 공간 속에 등가의 형태로 배치하면서 독자에게 다가갔다. 동일한 공간 속에 배치된 개개의 지식과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문예물은 均質化된 가치와 의미로 표상된다. 이는 각종 지식과 정보의 층위가 존재하지 않고, 지식과 정보 상호간의 位階가 균질화 되었음을 의미하며, 모든 문학적 양식은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 한문학과 국문학 간에 차이와 구분도 없으며, 문학이라는 관념 속에 수렴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문학과 국문학 작품도 매체의 공간 속에서는 다른 지식이나 정보와 함께 지식의 일부로 배치되어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문예물의 관점에서 국문학과 한문학이 통합되고, 문예의 양식 또한 동일하게 취급된다. 문예물은 매체라는 공간에서 여타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군의 하나인 것이다. 문예물이 인쇄 매체의 공간에서 지식으로 취급됨으로써, 근대 지식의 하위에 존재하는 한 영역이 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근대 매체의 문예물을 ‘지식으로서의 문학’으로 부를 수도 있다.

「태극학보」에 실린 두 작품을 통해 이 점을 알아보자. 

(1)<本鄕區 太極學校> 

하늘 높이 태극기 휘날리는 곳

한국 영재의 교육장.

서울을 바라보노라니 어디쯤일까?

문명은 이로부터 서양에 떨치리라.

天高飄太極旗章, 韓國英才敎育場.

望裏長安何處是, 文明從此振西洋.

(2)<牛込區 陸軍ㆍ政治大學校>

육군학교는 팔번정[하치만죠]에 있고,

정치의 대가는 와세다에 있네.

이곳 東窓에 몇몇 나그네,

두뇌 위엔 모두 대한의 하늘 이고 있네.

陸軍學校八幡町, 政治大家早稻田.

此地東窓多少客, 腦頭咸戴大韓天.

두 작품 모두 李承瑾이 일본 동경에 유학 중에 지은 것이다. 李承瑾은 뒷날 親日로 전향한 인물이다.5)(1)은 혼고구에 있는 태극학회를 포착한 것이며, (2)는 우시고메구에 있는 일본의 육군 학교와 와세다 대학을 포착한 것이다. (1)에 등장하는 太極旗와 韓國ㆍ文明의 시어는 근대적 지식이자, 애국과 계몽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문명은 근대의 서구 문명을 이른다.6) 시인은 이들 근대적 지식 개념을 시에 배치하여 학회 회원들에게 지식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유 지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한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회를 표출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의 작품은 근대 지식을 전달하고, 근대 지식을 통해 계몽과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2)의 작품 역시 마찬가지다. 한시에 나오는 ‘육군학교’와 ‘와세다’ 대학은 제국 일본을 상징하는 詩語이자 근대 지식의 표상이다. 이 기관은 일본 동경 신주쿠 근처에 자리 잡은 제국 일본의 상징이다. 한시는 혼고의 태극학교, 그 옆으로 육군학교와 와세다 대학으로 이어지는 근대 도쿄의 풍경을 놀라운 시선으로 소개하는 한편, 이들 기관의 사회적 기능을 적시하고 있다. 마지막 구의 ‘大韓’은 大韓帝國을 이른다. 시인은 말미에 애국적 의미의 시어를 배치하여, 근대 문명을 세우려는 유학생으로서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드러내 놓고 있다. 실제로 동경에 유학 온 젊은 지식인 李承瑾의 눈에 비친 제국 일본의 신문명은 세계무대에 진출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도쿄에 유학 한 李承瑾은 도쿄 시내를 두루 구경하고, 도쿄 신문명의 상징 15곳을 한시로 포착한다. 위의 작품 외에도 이승근은 제국 일본의 신문명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발견하여, 잡지에 싣는다. 이승근은 일본 동경의 문명과 육군학교를 비롯한 정치대학 등 일본의 근대 교육과 근대 군사제도와 같은 근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작시의 서두에서 스스로 ‘發見者, 李承瑾’이라고 언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유학 온 젊은 지식인이 신문명을 체험하고 새롭게 발견할 경우, 그 체험의 감동을 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했던가? 李承瑾이 발견한 것은 에도 15景이다. 이는 일본의 근대 제도와 신문명을 말하며, 전달하고자 한 것은 근대 제도와 신문명과 관련한 지식이다. 여기서의 지식은 교육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근대적 제도를 아우른다. 에도 15景을 담은 이승근의 한시는 정회를 표출하는 한시의 전통적 작법이라기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시 자체의 미학이나 심미적 배치가 아닌 지식을 배열하는 산문의 통사 구조에 가깝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시어의 구성과 배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치력하는 근대 인쇄 매체의 속성에 연결된다. 

작품에서 문명을 바라보는 이승근의 시각과 조국에 대한 정회 부분이 없지 않다. 押韻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平仄을 비롯한 시인의 정회 표출을 위주로 하는 한시의 美學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견문한 신문화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치력하고 있다. 이는 李承瑾이 전통 한시 양식을 고려하기보다, 한시를 통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읽힌다. 이는 당시 잡지와 신문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한다기보다 기왕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있는 것을 전파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승근이 인식한 한시의 기능 역시 이러한 것과 흡사한 것이다. 작품의 서두에서 ‘發見人, 李承瑾’이라 제시한 것도 이를 의미한다. 요컨대 이승근은 문명의 선진국 일본, 그것도 문명이 가장 발전하고 있는 동경에서의 신문명의 체험과 제도화된 사회 구조 등의 신지식을 견문한 뒤, 이 신지식을 학회의 회원과 다중에게 전달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한시를 지식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인쇄 매체에 재배치하여 다중의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내 배설공 좋아했는데,

죽은 후에 공은 이름이 났네.

고금에 공과 같은 분 없었고, 

동양과 서양 모두 공을 위해 곡을 하네.

우는 저 새도 응당 공을 가련하게 여길 게고,

떨어지는 저 꽃도 공을 이별하니,

상제도 만약 공을 알아본다면, 

어찌 공을 애석해 하지 않으리?

愛吾裵說公, 死後有名公. 

古今無如公, 東西盡哭公.

啼鳥應憐公, 落花又別公.

上帝若知公, 其何不惜公.7)
작품은 『대한매일신보』8) 의 발행인이었던 영국인 裵說의 죽음과 관련하여 지은 추모시다. 당시 배설을 추모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투고한 작품은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한매일신보』 에 실린 哀悼詩도 예외가 아니다. 배설이 5월 1일에 사망한 다음 날부터 6월 2일까지 거의 매호에 배설을 추모하는 추모시가 실린다. 哀悼詩에 해당하는 輓詞도 있는데, 그 작품은 매우 다양하다. 더구나 『대한매일신보』 에 실린 만사는 전통적 만사도 있지만, 한시 형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작품도 적지 않다. 

위에 제시한 한시는 硯農이 투고한 ｢哭裵說公｣이다. 작품은 5언 8구로 되어 있지만, 율시도 아니고 古詩나 樂府도 아니다. 외형상 ‘公’으로 一韻到底하고 있어 마치 柏粱體와 같은 형식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왕의 輓詞와는 거리가 있다. 배설을 추모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작법은 기왕의 한시 형식에서 벗어나 있고, 戱作에 가까우며, 산문에 가까운 통사구조를 보여준다. 투고자는 배설의 죽음을 애석해 하고 기리려는 투고자의 정감을 전달하는 데 치중할 뿐 한시 작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문 매체를 통해 배설의 죽음 그 자체를 다중의 독자에게 널리 알리고, 배설이 생전에 보여 준 애국적 활동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이다. 말하자면 배설이 보여준 애국적 행동과 그것과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읽힌다. 오직 배설의 죽음과,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계몽을 위해 일신을 돌보지 않았던 그의 거룩한 행동을 알리기 위해 한시 형식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역시 한시 양식의 변모를 의미한다.

나라의 운명과 진로를 고뇌한 양계초를 소개하는 것도 한 사례다. 

<自厲二首>

몸 바쳐 즐거이 만 개 화살의 과녁이 되고, 

저술과 논설로 백세의 사표가 되길 구하리라.

맹세컨대 民權을 일으켜 舊俗을 변화시키고,

다시 哲理를 연마하여 신지식을 啓導하리. 

십 년 이후에 응당 우리를 생각하리니,

지금은 온 나라가 모두 미쳤으니 누구에게 말하리? 

세계는 무궁하니 다함이 없는 법,

바다와 하늘은 텅 비고 넓은데 오랫동안 서 있노라. 

獻身甘作萬矢的, 著論求爲百世師.

誓起民權移舊俗, 更摩哲理牖新知.

十年以後當思我, 擧國皆狂欲語誰.

世界無窮願無盡, 海天寥廓立多時.

【飮氷室主人, 1906년 12월 1일, 西友學會, 『西友』9) 上, 제1호 40쪽】

청말 민국 초기의 계몽 사상가인 梁啓超(1873~1929)의 작품이다. 梁啓超는 ‘中國詩界革命’을 주창한 대표적인 이론가라는 점에서 그의 시를 수록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丹齋 申采浩가 ‘東國詩界革命’을 제기한 것은 ‘중국시계혁명’을 의식해서 붙인 이름이거니와, 이는 『대한매일신보』 에 실려 있다.10) 비록 신채호가 근대지식을 담은 新名詞를 漢詩에 參入한 한시 개량 운동을 동국시계혁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성향의 한시는 일제강점기 이전 동안 있어 왔다. 위에서 양계초는 칠언율시 형식을 통해 시대에 대응하려는 삶의 자세를 펼쳐 담았다. 칠언율시이지만, 일반 한시가 지니는 양식 내부의 미적 규율이나, 작품의 수준을 문제 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양계초의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양계초 시의 내용을 다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작품에서 民權의 시어가 그러하고, 新知의 시어가 지니는 의미가 그러하다. 민권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근대 지식이자, 현실에 실현시켜야 할 정치적 방향이다. 新知는 근대 문명을 위한 신지식의 수용을 말함은 물론이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양계초는 『萬國公報』와 上海에서 발간하는 『時務報』의 주필로 명성을 떨쳤으며, 마카오에서는『知新報』와 같은 계몽 잡지를 발간하였다. 그는 서양의 신사상을 소개하고 구사상을 배격하여 애국주의를 고취시킨 인물이다. 당시 그의 정치 논설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거니와, 위의 작품 역시 제국의 침략에 맞선 지식인 양계초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직전의 잡지는 저술과 논설, 그리고 연설을 통해 개혁의 역할을 자임하며, 민권을 일으키고 신지식을 계도하는 데 매진한 양계초를 주목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를 통해 무궁하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극 대응하려는 근대전환기 한 지식인의 전형을 포착하고 이를 독자에게 적극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쇄 매체와 일제강점기 이전의 계몽지식인들이 양계초를 인식한 것에는 남다른 바 있다. 양계초는 한문 지식인으로서의 탁월한 식견과 문장구사, 그리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과 당시의 한국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한파 지식인이기 때문이다.11) 이런 사정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양계초의 글은 朝鮮 지식인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다. 이는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9일과 12일, 13일 ｢詞林｣란에 그의 시가 여러 번 실려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활동과 사상을 담은 그의 저술은 지식인들이 열독하는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잡지는 강유위ㆍ양계초와 함께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하여 서양식으로 법과 제도로 전환을 촉구하였던 譚嗣同(1865~1898)의 작품도 소개한다. 요컨대 매체는 중국 지식인들의 계몽운동을 적극 소개하는 등, 자국과 자국민의 개혁과 계몽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한 외국 인물을 포착하여 독자들에게 그들의 삶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시를 애국계몽을 위한 정보 내지 지식의 일부로 생각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계몽지식인들은 한시를 지식의 일부로 인식하여 잡지에 싣고, 이를 회원이나 독자에게 근대적 계몽지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중국 지식인의 시뿐만 아니라 일본 지식인의 시도 예외를 두지 않고 알린 바 있다. 『西北學會月報』는 막부 말기의 부패를 일신하고 유신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구한 바 있는 吉田義卿의 작품을 싣는다. ｢詠史八首｣가 좋은 사례이다. ｢詠史八首｣는 <屈原>ㆍ<諸葛良>ㆍ<陶潛>ㆍ<顔眞卿>ㆍ<文天祥>ㆍ<謝秘得>ㆍ<劉因>ㆍ<方孝孺> 등인데, 모두 역대 중국의 인물들이다. 소재로 포착된 인물들의 면모를 보면, 중국사에 보이는 충신ㆍ은둔자ㆍ애국적 명장ㆍ절의를 지킨 학자 등을 특기하여 시로써 포착한 것이다. 이 외에도 근대 매체는 역사 전환기에 보여준 일본 지식인의 행동과 그 활동을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은 시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 역시 문예물을 신지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잡지를 통해 소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매체는 선인들의 한시를 새롭게 발견하여 시대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시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기획한 난도 주목을 끈다. 『大韓協會會報』는 崔致遠과 許蘭雪軒 · 洪良浩 등의 작품을 주목하고 있다. 金宗直의 ｢東都樂府｣라던가 鄭道傳 · 權韠 · 卞季良 · 徐居正 등의 작품도 하나의 지식으로 재발견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여 잡지에 싣는 것도 한 예이다. 정도전을 비롯하여 앞서 거론한 시인의 대다수의 작품은 근대 매체가 관리의 부패로 인한 민의 어려운 처지, 애국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인물 등의 삶과 행동을 주목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는 漢詩史에서 빼어난 작품을 선택하여 실은 것이 아니라, 국난을 맞이한 시기에 이를 극복하고 계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별한 것이다. 이는 애국과 민족정신을 제고하기 위한 신지식의 수단으로 파악하여 잡지에 배치시켜 놓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당시 매체는 단일한 코드를 위해 나머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예물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을 동일 공간에 섞어 싣고, 심지어 지향이 반대되는 것까지 함께 배치하여 제시한다. 이것은 잡지나 신문의 성격이 복잡다단한 사회현실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을 말하며, 한편으로는 지식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매체가 일제강점기 직전에 한시를 고급지식으로 인식하고 이를 복잡다단한 사회와 연계시켜 제시하려는 것도 매체가 지니는 복잡한 성격에 연유하는 바 크다. 이 점에서 매체와 한시가 관계 맺는 복잡한 양상을 근대성의 하나로 讀法할 수도 있다. 

3. 근대 매체에서의 한시의 모습
일제강점기 직전의 매체에 실린 한시는 전시기의 한시와 다르다. 매체에 실린 한시는 독자를 십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우선 매체가 독자에게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회의 결성과 학회지의 간행을 통한 지식인의 각성과 대중의 계몽을 들 수 있다. 다음은 학회 결성을 축하한 한시다. 
松南春夢生의 <祝西北學會韻>

서북학회의 이름 실제 또한 존재하게 되니,

문명은 열매가 되고 자유는 뿌리가 되리라.

조국의 정신력을 단결시키고,

영웅의 강개한 혼백을 결합시키리.

이 날 큰길에서 목탁을 크게 울리니,

어찌 하늘은 여전히 무릉도원의 문을 닫고 있겠는가?

일대의 풍조가 서북에서 일어나,

우리 동포를 몰아 낙원으로 오르게 하리라.

肇錫會名實又存, 文明爲果自由根.

團成祖國精神力, 結合英雄慷慨魂.

是日大鳴遒路鐸, 何天尙閉武陵門.

風潮一帶從西北, 敺我同胞躋樂園.

【『西北學會月報』12)1908년 8월 1일, 제3호 ｢詞藻｣】
松南春夢生은 金源極이다.13) 서북학회는 1908년 민력양성을 목적으로 서북지방에서 설립된 계몽단체다. 이 학회는 당시 어느 단체보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종전의 漢北興學會와 西友學會를 통합한 이 학회는 구성원이 주로 평안도 · 함경도 · 황해도 인민이 주를 이루며, 서울에 총사무소를 둘 정도로 전국적인 규모였다. 서북민으로 국권회복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이 학회는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하여 입헌공화국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보 간행 · 계몽강연 · 청년지도를 통한 민족계몽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 뒤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여 국외의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운동에 주력하고, 1909년에는 지도층이 만주 등지로 근거지를 옮겨 계몽운동을 국외 독립군운동으로 전환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시 서북 학회의 회원은 약 2,5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회원의 경우 신지식인 · 신흥 시민층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특히 이 학회의 강연활동은 학회의 여러 모임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학회는 강연활동을 통해 계몽운동을 벌이고, 애국심 고취와 실력양성운동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다. 

인쇄 매체에 수록된 잡지(학회지)의 작품은 학회의 결성을 알리는 것과 관련이 많다. 잡지에 실린 한시의 경우, 대개는 학회의 결성을 계기로 근대 신문명과 자유가 사회 전체에 실현되기를 촉구하는 성향을 보여준다. 위의 한시도 조국 국민의 정신력을 단결시키고, 역사상 영웅의 강철 같은 강개함과 혼백을 불러 넣는 데 학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종국에 서북학회가 동포를 계몽시키고, 동포를 낙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바를 천명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낙원은 인권을 신장시켜 국권을 회복하여 마침내 입헌공화국을 통한 민족의 독립이다.

‘文明’과 ‘自由’ · ‘祖國’ · ‘同胞’와 같은 근대적 지식 개념의 시어를 곳곳에 배치하고, 근대 계몽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 한시의 전통 형식에 근대 지식을 담은 개념어를 적적하게 배치시켜 놓았다. 특히 尾聯 바깥짝의 ‘동포’라는 시어는 당시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외부 힘에 맞서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직전의 계몽지식인들이 발견한 ‘동포’는 이 시기 ‘국민’이나 ‘민족’의 개념과 어울리는 유연성을 지닌 비유적 언어이며, 수직적 관념이 아닌 수평을 지향한다. 이는 시대 상황과 계몽지식인들의 지적 지형을 적실하게 반영하는 시어이자, 근대 지식을 의미한다.14) 이 때의 문명은 계몽을 통해 실현시킬 근대 문명을 이른다. 

위의 한시 역시 한시 작법을 따르지만, 기왕의 한시 미학이 지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생성한다. 기왕의 한시 형식과 근대적 지식 개념을 담은 내용이 어색하게 만나고 있다. 하지만 근대지식을 담은 시어들은 서북학회가 추구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시어가 담고 있는 근대 지식과 근대 문명의 방향은 서북학회와 같은 계몽단체의 결성을 계기로 동포를 적극 각성시켜 조국을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데 있다. 요컨대 이 시는 서북학회의 결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조국의 동포들에게 애국계몽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시인의 의도이자 시의 지향처다. 이어지는 작품도 같은 맥락이다.

李鍾乾의 <題學會>

한반도 산하에 학회가 결성되니,

혼돈이 처음 깨어 봄 소리 알리네.

지난 시대 영웅들은 천고에 적막한데,

높이 솟은 해와 달은 만방을 밝히네.

단결된 힘은 민성이 움직여 나오고,

국가의 영광은 입헌의 정치로부터 나온다네.

정신은 오로지 청년을 육성함에 있으니,

진시황이 속아 만리장성 축성한 것 비웃는다.

半島山河學會成, 鴻濛初闢報春聲.

歷數英雄千古寂, 擎回日月萬邦明.

團力原由民性動, 國光要自憲治生.

精神惟在靑年育, 好笑秦皇謾築城.

【『畿湖興學會月報』15)1909년 4월 25일, 제 9호 ‘藝苑隨錄 詞藻’】

칠언율시로 학회의 결성을 알리고, 학회 결성의 의미를 시 속에 담았다. 平仄과 押韻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지만, 내용은 전통적인 한시 작법과 시어 배치와 달리 학회를 선전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半島 · 學會 · 憲治 · 靑年 등은 근대 지식이자, 시의 내용을 규정하는 시어들이다.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근대의 방향이 드러난다. 憲治는 입헌의 정치를 말하거니와, 학회를 결성한 지식인들이 추구한 사회 제도를 의미한다. 시에 나오는 ‘기호흥학회’는 李容稙 · 池錫永 · 鄭永澤 · 尹孝定 · 李商在 · 鄭喬 · 柳瑾 등이 1908년 1월 민족자강을 위한 계몽운동을 목적으로 기호지방에 설립한 계몽단체이다. 이 학회는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학회의 구성원은 1/4이 일본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신흥지식인의 비율이 높다. 또한 신교육 · 애국주의 교육 · 학교교육 · 의무교육 · 사범교육 등 ‘교육 구국론’을 전개하는데, 주로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을 추구하였다. 

작품은 학회가 결성되고 그 이듬해에 그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봄 소리가 만물이 깨우듯이 학회의 결성이 이곳의 인민을 깨우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역사에서 영웅들이 明滅되었지만, 이제 이 학회의 설립으로 만방을 밝힐 인재가 나올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학회가 주도하는 교육으로 民性을 움직이고 그들의 단결된 힘을 이끌어 낸 다음, 입헌 정치로 나아가 국가의 영광을 관철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학회의 정신을 살려 청년들을 교육시켜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면, 진나라 시황제와 같은 전제군주의 폐해를 일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와 희망마저 보여준다, 民性이 움직이는 데서 단결된 힘이 나온다고 한 것이나, 입헌을 언술한 것에서, 소박한 민주주의의 단초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점은 흥미롭다. 

또한 애국사상을 계몽하는 것도 근대 매체가 한시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한 중요한 목적이다. 애국사상을 계몽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식과 계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안중근의 유작을 실은 것도 이러한 애국사상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의 소산이다. 

安重根의 <遺詩>

장부 비록 죽으나 마음은 굳세고,

義士 위험에 처하나 기개는 구름 같다.

丈夫雖死心如鐵, 義士臨危氣似雲.

【在旅順監獄,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8일】

작품은 이또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살해한 안중근의 행동과 기개를 드러내었다. 이또오 히로부미는 메이지 헌법의 초안을 마련하여 일본을 입헌국가로 정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근대 국민 국가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서구 열강의 중국 분할에 일본이 적극 대응하여 동아시아에 진출을 꾀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조선의 초대 統監에 부임함으로써 조선과 중국민의 公公의 敵으로 인식된 인물이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伊藤博文를 사살하는 한편,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도시히코[川上俊彦],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타이지로[森泰二郞]와 滿鐵理事인 다나카세이타로[田中淸太郞] 등에게 중상을 입힌 뒤, 러시아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안중근은 일본 관헌에게 넘겨져 뤼순[旅順]의 일본 감옥에 수감되었고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고 3월 26일 사망한다. 안중근이 이또오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야말로 독립과 일제 강점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영웅적 거사다. 신문은 그가 죽은 뒤, 그의 유작을 발굴하여 지면에 배치하여, 다중의 독자에게 장렬한 죽음과 그의 굳은 절의를 추모하는 한편, 안중근의 애국적 면모를 다시 전국에 알리고 있다. 다중의 독자를 둔 신문이 안중근의 유작을 제시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다.

이어지는 시는 한 애국지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생전의 애국적 행동을 애도한 작품이다. 작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역시 위의 시와 동일하다. 

鄭鎬冕의 <挽芝山鄭在洪>

그대를 묻었지만 흘린 피는 묻지 말고,

고이 남겨 동포들의 가슴에 뿌리리라.

그 피 뿌리고 또 뿌리면,

모두 鄭在洪이 되리라.

그대를 묻었으되 흘린 눈물 묻지 말고,

그 눈물 흘러 동쪽 바다로 가게 하라.

그 물결 치고 또 친다면,

끝내 치욕은 씻어지리. 

埋君無埋血; 留灑同胞胸.

一灑復一灑, 人人鄭在洪.

埋君無埋淚, 流向東海水.

一波復一波, 終當洗其恥.

【『대한자강회월보』 1909년 7월 25일, 제13호)】

시에 나오는 鄭在洪은 민족의 公敵이던 이또오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자결해 죽은 애국지사이다. 정재홍은 안중근과 달리 이또오히로부미의 암살에 실패하고 자결해 죽은 인물이다. 인용 작품은 鄭鎬冕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한시다. 작품은 국권을 앗아 간 민족의 흉적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만 애국지사 정재영의 뜨거운 피와 눈물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하게 제시한다. 이어서 그의 피와 눈물을 가슴 깊이 새겨 국권회복에 침묵하는 국민을 일깨워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人人鄭在洪’은 국민 개개인을 투사로 만들어 국권을 잃어버린 치욕을 씻어내고 이를 회복하자는 시인의 애국적 의지와 강열한 정서의 표출이다. 시인은 平易한 시어와 통사구조로 작법하고 있지만,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절하고도 비장하다. 이 메시지에서 시인의 애국적 충정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 외에 신문과 잡지에 실린 추모시도 상당수가 있다. 대체로 1905년 일제와 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자결한 민영환을 추모한 시가 많다. 당시 민영환의 자결은 당대인의 심성에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유ㆍ무명의 수많은 지식인들은 민영환의 죽음을 추모하며 신문과 잡지에 한시를 지어 투고한 바 있다. 이는 근대적 의사소통 체계를 보여주는 징표의 하나로, 근대 매체가 한시와 관계 맺는 양상을 약여하게 나타내 주는 한 사례이다. 

그리고 민주적 계몽사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도 있다.

(1) 鄭錢迺의 <漢陽述懷> 5首 中 4首

저 청구 땅 백만 호

옛 산하 회복할 이 누구일는지

다시 훗날 독립관16) 기다려

만인과 함께 자유의 노래 부르고 싶소.

一片靑邱百萬家, 誰能恢復舊山河.

更待他年獨立舘, 萬人同唱自由歌.

【『太極學報』, 1908년 1월 24일, 제17호 ｢文藝｣】

(2) 于岡의 <別紅友敍懷>

훗날의 약속 정녕 어느 곳이런가? 

자유 종 아래가 만나 서로 이야기하세나.

後約丁寧何處是, 自由鍾下好相酬.

【『西北學會月報』 1908년 9월 1일, 제 4호 ｢詞藻｣】

(1)에서의 ‘독립관’과 ‘자유가’, (2)에서의 ‘자유종’은 근대 지식을 담은 新名詞인데, 시인을 이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한다. (1)은 일본에서 조국 서울을 회상하며 지은 시다. 청구는 한반도를 말하며, 옛 산하는 일제에 주권을 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獨立館’과 ‘自由歌’는 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계몽지식이다. ‘獨立館’은 민족과 민족 독립의 상징이다. ‘自由歌’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만인과 함께 ‘自由歌’를 부르는 것은 일제로부터의 국권 회복을 상징한다. 독립관과 자유가라는 시어를 통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바라는 심정과 이를 위한 자기 다짐을 강하게 드러낸다. 

(2)는 국권의 회복과 일제로부터의 민족 독립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자유종’은 이러한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시어다. 이 한시는 민족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민주적 계몽을 전달하기 위해 근대 매체가 선택한 것이라는 것과 아울러, 잡지의 성격에 맞춰 계몽지식인들이 투고한 결과다. 계몽지식인들이 독자에게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알리고 이를 전파하기에는 짧은 단형의 한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여겼을 법하다. 

뿐만 아니라 부국으로 나라를 진화시켜 문명세계를 바라고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싣기도 한다.

(1) 柳溪生의 <四禽言> 중 ‘泥滑滑’

泥滑滑 泥滑滑,

이천만 민중 기운 아직 활달하네.

단체를 합심해 철도 놓는 법 배워,

서구며 동아로 기차 달리게 하세.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넉넉함을 함께 이룰 수 있으리니,

어찌 앉아서 탄식하며 울기만 할까.

泥滑滑泥滑滑, 二千萬衆氣尙活.

合心團體鐵道學, 西歐東亞馳車轄.

國富民殷可兼致, 何用坐歎泥滑滑.

【『大韓協會會報』 1908년 1월 25일, 제10호】

(2) 柳溪生의 <四禽言> 중 ‘行不得’

대한의 학생 지금 적지 않으니 

봄바람 나무 아래서 강론하며 나는 것을 익혀야 하리 

우리도 한반도를 진화시켜

탄탄대로를 가고 간다면 그 힘을 누가 막으리.

大韓學生今不少, 講樹春風習習飛.

我亦進化韓半島, 行行坦道誰阻力.

【『大韓協會會報』 1908년 1월 25일, 제10호】

(3) 柳溪生의 <四禽言> 중 ‘我欲死’

온 성중의 학교에 애국가 소리 들리니,

지금 밝은 선비 빛이 나도록 많아지리.

자주 국가의 사상으로 문명을 기다리면,

천신만고라도 오히려 살기를 바랄 수 있 있으리.

滿城學校愛國歌, 至今哲士彬彬多.

自國思想待文明, 千辛萬苦猶願生.

【『大韓協會會報』 1908년 1월 25일, 제10호】

세 작품 모두 禽言體다. (1)의 경우처럼 禽言體는 시의 서두에 새소리의 의성어를 배치하여 시인의 원하는 바를 먼저 제시하는 수법으로 작품을 구성한다. 이 작품에서도 새소리를 작품의 서두에 두고 먼저 새소리를 통해 독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어 배치 방식을 보여준다. (1)에서의 ‘鐵道’ · ‘西歐’ · ‘東亞’, (2)에서의 ‘大韓’ · ‘進化’ · ‘韓半島’ (3)에서의 ‘愛國歌’ · ‘文明’ 등의 시어는 근대계몽기의 지식을 표상하는 시어들이다. 이들 시어는 애국과 민족의 계몽을 위한 지식의 한 단면이다. 한시의 미적 지향과 한시의 운율 법칙을 고려하기보다 애국계몽과 근대 제도를 고취시키고 이를 선전하는 압축의 문구를 드러내는 데 주력한 것처럼 보인다. ‘文明’은 서구의 근대 문명을 의미한다. 특히 ‘進化’는 제국주의의 전형적 표상의 하나인 社會進化論을 말한다. 이 이론은 19세기 말 일군의 지식인들이 개화를 위해 차용한 바 있다. 하지만 ‘社會進化論’으로 상징되는 이 신지식은 ‘優勝劣敗’와 결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 제국주의가 지향하는 양육강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심지어 日帝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바 있다. 위에서 시인은 독자에게 이들 계몽 지식과 그것이 가지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거니와, 신문명의 수용, 민족 문명의 진화, 그리고 부국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 시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각성까지 촉구한다. 하지만 단순히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제시하면서 ‘자국사상’을 견지하여 신문명을 받아들일 것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서구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위기에 처한 조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작품도 있다. 

阮石 柳芝秀의 <憂時>

우승열패하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동포를 불러 깨우노라니 혼몽하여 더디도다.

성질 고약한 권문세가들 이끝이나 다투는 병에 걸렸고

가난한 선비들 글 짓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혔네.

중국도 이미 온 세계가 겪고 있는 화에 빠져 버렸는데,

동아시아에서 누가 큰 국면의 위기 구하겠나.

지금부터 나라를 근심으로 임금은 부지런한 정사 절실하니,

제군들은 어찌 조금이라도 도울 것이 없겠는가.

優勝劣敗此何時, 喚起同胞昏夢遲.

苦癖朱門爭利病, 甘心白屋做書癡.

西隣已速全球禍, 東亞誰扶大局危.

自是宸憂宵旰切, 諸君奈蔑補毫絲.

【『大韓協會會報』 1908년 1월 25일, 제10호】

전 세계의 열강들이 제국주의에 몰입하여 각 지역을 우승열패의 각축장을 만들어 마침내 弱肉强食하는 適者生存의 법칙이 동아시아 지역을 뒤덮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중국마저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 동포를 보호해야 할 權門勢家들은 도리어 이러한 상황을 틈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선비들은 시대 조류에 뒤쳐져 진부한 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시인은 이러한 시대조류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고 만 조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극복을 위한 대안과 시선은 비현실적이다.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왕에게는 바른 정치를, 독자에게는 허물어져 가는 왕조에 도움을 주도록 요구하는 시인의 시선은 시대 조류와 동떨어진 인식에 다름 아니다. 우승열패의 세계사적 시대 조류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왕조에 기대어 이러한 양육강식의 법칙이 횡행하는 제국주의를 헤쳐 나가려는 발상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터이다. 위에서 ‘優勝劣敗’ · ‘同胞’ · ‘東亞’와 같은 시어들은 근대 지식이자, 근대 계몽기의 상황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新名詞들이다. ‘大局危’는 시인이 살고 있던 현실을 압축한 시어이다. 시인은 이 근대 지식을 통해 시대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근대계몽기 한시의 형식을 거론해둔다. 대체로 근대계몽기 한시는 이전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였거나 이미 존재한 다양한 형식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더러는 구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듯, 내용이 다르면 시의 풍격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구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는 경우, 형식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밀도는 점차 낮아진다. 기본적으로 매체가 한시를 활용하여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한, 한시도 근대 매체가 지니는 성격에 맞춰 부분적으로 자기갱신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근대 계몽기 한시들이 내용은 물론 형식마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자기 전환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4. 맺음말－일제강점기 한시의 행방과 겸하여
오랜 기간 한자문화권에서 서정 양식의 독점적 지위를 지녔던 한시는 기본적으로 근대적 문학 양식은 아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이전의 계몽지식인들은 매체를 주목하고, 근대 매체에 한시를 결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근대 인쇄 매체를 통해 한시를 재발견하고 한시의 효용성을 특기하였다. 근대 인쇄 매체가 근대를 기획하고 계몽을 위해 한시를 폐기하지 않고 활용한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매체가 전근대 문학 양식인 한시를 선택하여 근대기획에 활용한 것 자체는 근대적 양상의 한 사례다. 그래서 근대 계몽기의 매체가 근대기획에 한시를 활용한 측면을 주목하였다. 하지만 한시가 잡지와 신문에 실렸다는 것 자체를 특기하여 강조하거나, 한시 양식 자체의 근대적 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거론하지 않았다. 도리어 근대 매체가 탄생한 문화적 토대를 고려한 위에서 매체가 한시를 선택한 점을 주목하였다. 근대계몽기의 인쇄 매체는 다중의 의사를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신문과 잡지(학회지)의 등장은 일제 강점기 직전의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 그리고 근대 계몽기의 인쇄 매체가 한시를 주목하여 활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문에 익숙한 독자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한시 역시 매체와 만남으로써, 때로는 자기 변모를 꾀한 바 있다. 이를 한시의 개량운동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자문화권에서 오랜 지위를 누려온 한시의 변모와 개량운동은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17) 한시와 같은 기왕의 한문학 양식 역시 근대 매체와 만나는 순간, 한시의 양식적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렇기는 하나 그 양식적 변화는 전면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었다. 전면적인 변화는 한시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시 양식의 근대적 변모와 대응의 양상은 매체가 문예물로 한시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언어 중의 하나로 인식한 것과 관계가 있다. 이는 매체가 지식을 자기화하고 표상하기 위해 한시를 선택한 것을 의미하거니와, 곧 근대 계몽지인들 역시 근대 매체를 통해 한시에 익숙한 지식인들에게 신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국문시가의 경우는 한시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국문시가 중의 일부(가사와 잡가)는 근대 인쇄 매체와 만나 점차 다중과 소통하기도 한다. 歌辭와 雜歌의 일부는 지식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국가의 형성에 일조한 바 있다. 국문 시가는 근대계몽기에 근대 매체 안에서 형식과 내용이 길항하거나 대립하기보다 상호 어울리면서 근대의 길에 동참한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의 의문은 왜 매체와 지식인은 지식의 전달 수단으로 한시를 주목하였을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몇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는 있다. 한시 양식은 강한 압축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독자에게 쉽게 내용을 전달하고 파급 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체가 한시 양식이 지니는 전달의 효과를 주목한 것이다. 한시는 한문 소양을 지니면 누구나 쉽게 암송하거나, 기억을 통해 쉽게 읊조리고 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전파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신문과 잡지는 다중을 향해 열려 있고, 동일한 지식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근대 계몽기 매체는 한시를 활용하여 계몽을 전달하고, 한시는 매체의 지식의 전달 수단으로 독자에게 다가간다. 또한 근대 계몽기의 매체는 한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실현시킨 바 있다. 이 점에서 근대 계몽기 매체는 지면이라는 동일 공간에 다양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한시를 주목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근대계몽기의 지식인이 만약 세계와 시대적 조류를 완전히 장악하고 인식한 대상을 글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견해를 논리 정연한 산문으로 발언하였을 터이다. 하지만 이 시기 많은 지식인들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시대적 조류와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였다. 사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자기 내부로 안착시켜 이를 강한 메시지로 표출하고자 할 경우, 짧은 단형의 한시로 발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매체의 제한적 면을 고려하면, 간결하고 상징성이 강한 한시 양식은 전달수단으로 효과적이었을 터이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이는 근대 계몽기 한시가 지니는 매체로서의 성격으로 부를 수 있다. 

또한 잡지와 신문의 보급 내지 판매 전략으로 한시를 선택한 면을 들 수 있다. 근대계몽기에 계몽의 일차적인 대상은 일부 자산계급(한문 지식인)이다. 근대 매체는 이들 한문 지식인을 중요한 讀者群으로 상정하였다. 한시를 통해 이들을 포섭할 뿐만 아니라, 계몽적 내용을 한시에 담아 이들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보급과 판매를 통해야 가능한 일일 터이다. 요컨대 잡지나 신문과 같은 매체는 예상 독자에게 보급과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지적 요소가 강한 한시를 계몽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고려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한문지식인의 자아각성과 계몽은 한시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익숙한 틀은 거부감이 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구 양식에 슬쩍 끼워 넣더라도 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한편으로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었을 법하다. 더욱이 당시 일부 매체와 계몽 지식인들은 한시를 고급 지식으로 인식하고, 한문에 소양을 지닌 지식인은 한시를 지고지순한 생활교양의 일부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근대 매체는 한시 양식을 활용할 충분한 이유를 마련한 셈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후의 한시는 어찌 되었던가? 겨우 일부 지식인 계층의 교양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제한된 지식인의 교양을 위한 표현방식으로 한시가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시를 지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전처럼 한시를 지어 문예미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한시는 漢詩史에서와 같이 한시의 우열을 따지거나, 한문학 일반으로서의 위상과 의미는 없어진다. 한국한문학을 대표하는 양식으로서의 존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일제 강점기 직전, 한시가 계몽지식의 기능을 한 것과 달리 한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 매체와 관계를 맺는 양상도 달라진다. 일제 강점기 지식인은 한시를 계몽과 애국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 문학에서 국민문학의 양식이 등장하고, 국문 문학이 보편적 문학 양식의 위상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시는 일부 지식인들 간에 교양의 일부로 혹은 詩會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일제강점기 직전에 비해 한시의 성격과 사회적 의미는 물론 그 위상도 상실하고 만다. 더러 신문이나 잡지에서 한시를 공모하여 지면을 할애하기도 하지만, 한시는 근대적 문예물의 일부로 근대 문학과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한시는 국민문학의 기능과 신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도 그 생명력을 잃어 점차 과거 유산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한시는 일부 지식인이 교양을 위하여 향유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한시의 창작과 한시를 짓는 詩會는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더러 한문학 양식의 습득과 창작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제도와 더러 결합되거나 교양을 위해 더러 존재하기도 하였다. 근대적인 교육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 일부 한시 창작은 근대적 교육 내용을 대신하면서 그 공백을 메워나간 바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시는 한문에 능한 인사들과의 교유와 교양을 위한 고급지식으로 취급되어 일부 계층에서 향유하였다. 이때의 한시는 계몽을 위한 지식의 차원이 아닌, 식민지상황에서 일부 계층의 교양과 고급지식으로 재부상한 바 있다. 요컨대 일부 지식계층은 한시를 고급 지식의 하나로 향유함으로써, 한시는 과거 화석화 된 유산으로 존재한 것이다.

흔히 문학에서 근대성을 논할 경우, 한문학과 국문문학의 관계를 제시한 기왕의 시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간 연구는 한문학과 한문표기를 국문문학과 국문 표기에 상대화시켜, 국문 표현과 표기의 우월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뒤, 한문학과 한문 표기를 오직 타자로만 인식하였다. 심지어 주체 안의 타자를 배제하는 것만을 근대성의 구현으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는 문학 연구를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 더러, 한국문학사에서 한문학과 국문 문학이 공존하고 상호 섞이면서 존재한 실상마저 왜곡한다. 양자가 교섭하는 자체가 근대의 중요한 징표다. 국문 표현과 표기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에서 근대를 파악하면, 이는 한쪽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끝은 한국 문학의 쌓아 놓은 두터운 층위와 다양한 결을 보는 것을 가로막고, 그 다양성과 복잡성 자체가 근대의 한 징표라는 것마저도 잊도록 강요하는 격이 될 터이다. 한국 문학의 근대성은 배제가 아니라 공존과 복합성 그 자체로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동아시아학과


1) 근대 인쇄 매체는 근대 계몽기에 근대적 제도와 관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기에 나온 신문ㆍ잡지ㆍ학회지ㆍ교과서ㆍ문집 등을 말한다. 여기서는 신문과 잡지(학회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근대 잡지와 근대 문학 형성과의 관련성, 근대 매체의 제도화 과정과 근대 초기 잡지가 가지는 내용적ㆍ형식적 특징, 그리고 지식시스템의 근대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근대 잡지의 성격을 고찰한 것에 대해서는 한기형, ｢근대 잡지와 근대 문학 형성의 제도적 연관｣(「근대어ㆍ근대매체ㆍ근대문학」, 대동문화연구총서 24, 성균관대 출판부, 2006)을 참조할 만하다. 근대 초기 잡지가 지식과 국가제도와 긴밀하게 연관을 지닌다는 관점과 이와 관련한 언급은 이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3) 잡지가 제도적 지식 또는 지식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반면 신문은 상대적으로 이를 소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잡지와 신문이 한시를 싣는 방식과 계몽적 내용과 지식을 한시에 담아 전달하는 방식도 다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신문과 잡지에 실린 한시의 차이와 계몽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지 않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근대 매체가 한시를 새롭게 발견하고 한시를 통해 계몽과 애국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실에 있다. 


4) 새로운 지식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민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이화여대 출판부, 1999)를 참조할 만하다.





5) 李承瑾은 2005년에 발표한 친일인사 1차 명단에 올라 있다. 그는 관료 항목에 일제 강점기에 고등문관 이상의 관직을 지냈기 때문에 친일인사로 분류되었다. 


6) 이때의 문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근대 계몽기의 문명담론을 주도했던 지식인은 물론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가 추구하였던 문명담론을 통해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근대 계몽기에 나오는 문명 담론에서 문명의 개념과 방향은 단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의 문명 개념도 다르며 각 학회지나 여기에 투고한 지식인의 문명 개념도 각양각색이다. 開化ㆍ開明ㆍ進步ㆍ變通 등을 사용하며 근대 문명을 통한 문명화를 추구하였다. 간혹 전통적 문명 개념을 통해 문명을 이해하는 방식도 없지 않으나, 이 역시 근대 서구 문명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점에서 크게 보면 근대계몽기 문명 담론에서의 문명은 서구의 근대 문명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7)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5일, ｢詞藻｣


8) 『大韓每日申報』 는 1904년 2월의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왔던 영국인 Ernest Thomas Bethell이 梁起鐸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으로 7월 18일에 창간한 일간지다. Ernest Thomas Bethell의 한국 이름은 裵說이다.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검열을 받지 않고 민족진영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統監府가 설치된 이후에는 민족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언론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1909년 5월 1일 배설이 죽고 난 후, 1910년 6월 1일부터는 발행인이 李章薰으로 바뀌었고, 알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9) 『서우』는 1906년 12월 1일부터 1908년 5월 1일 동안 간행되었고, 통권 17호다. 1호에서 14호까지는 『서우』라는 제호로 발간되었다. 뒤에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가 통합되면서 15호부터 17호까지는 『서북학회월보』로 제명을 바꾸었다. 그 뒤에 재창간의 형식으로 『서북학회월보』로 발간이 되었다.





10) 양계초를 비롯한 일부 변법파들이 ‘中國詩界革命’을 주창한 바 있다. 그리고 ‘동국시계혁명’의 문제를 제기한 ｢天喜堂詩話｣는 『大韓每日新報』에 1909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형택, 앞의 논문 참조.


11) 근대 계몽기 양계초에 대한 인식은 한 잡지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양계초는 비록 외국인이라도 조선의 망국에 대하여 이렇게 애통해 하였거늘 우리 동포가 이 역사를 보고 기가 막히지 않을 자 누가 있으리오. 이 역사를 지은 자는 중국인이나 이 역사를 있게 한 자는 우리 한국 동포가 아닌가.”(中叟, <讀梁啓超所著朝鮮亡國史略>, 『태극학보』 24, 1908.7.24)와 “양계초는 동양 유신파로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로 그 논의가 해박하고도 달변이어서, 동서고금을 관통하여 그 분석이 정밀하고 시의적절하니 經世의 지침이 될 만하다. 청과 한국은 그 근본과 폐단이 같아서 그 구제의 길 역시 같지 않을 수 없다.(홍필주 역, <氷集節略>, 『대합협회회보』 제2호, 1908.5.25)의 언급이 그러하다.





12) 『西北學會月報』는 서북학회의 기관지이다. 1908년 6월 1월부터 매월마다 발간하여 제23호까지 발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재는 1910년 1월 발간된 제19호까지만 남아있다. 사조에는 학회소식 및 회원들의 시ㆍ문예활동 등을 싣고 있다. 이는 서북학회의 구성원이 신흥 지식인과 시민층이기 때문에 주로 실업교육장려, 민족 산업의 육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매호마다 사립학교 설립에 관계된 법령을 수록하고, 이를 거점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3) 金源極은 함경도 영흥 지방의 유림으로 1923년 9월에 청금계를 조직하여 유림을 재조직할 때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바 있다. 『조선일보』 1924년 9월 22일자 <영흥 유림 청금계를 조직> 기사 참조.





14) 근대 계몽기에 근대 인쇄 매체에 등장하는 동포의 개념과 함의, 그리고 역사적 추이를 비롯하여 동포가 지니는 민족 개념과의 관련성을 고찰한 사례로는 권보드래, ｢동포와 역사적 감각｣(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 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2006.5.) 51~76면 참조.





15) 『畿湖興學會月報』는 기호흥학회의 기관지이다. 이 잡지는 1908년 8월 창간 1호를 발간한 뒤 월간ㆍ국판으로 간행되었다가, 학회가 재정난에 빠지자, 경비절감을 이유로 1909년 7월 12호로 종간되었다. 그 사이에도 내용이 국권회복에 관계된다 하여, 제 6, 9, 10, 11호 등이 여러 차례 압수되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창간호의 발행인과 편집인에는 각기 金奎東ㆍ李海潮였으나 2호부터 종간 호까지는 발행인 이해조, 편집인 김규동이 맡았다. 





16) 獨立館은 1896년 고종 33에 독립협회에서 慕華館을 대신하여 붙인 이름이다. 





17) 중국의 경우 ‘중국시계혁명’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신채호가 ‘동국시계혁명’의 국시 개량운동을 제기하고 한시의 개량은 시계 혁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詩歌의 근대화로서 漢詩改良을 추구한 바 있다. 일본에서의 한시 개량은 明治시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1877년부터 1897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기된다. 일본의 한시 개량은 주로 전통적인 한시의 표현과 형식을 차용하면서 서양시의 내용을 번역하거나, 서양의 敍事詩나 劇詩風의 작품을 의식하며 창작한 한시로부터 나왔다. 당시 일본의 한시개량을 주창한 사람들은 시가의 발전은 국가의 진보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국가에 공헌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시 표현의 다양성과 형식의 유연성, 나아가 平仄廢止를 통해 한시 개량을 실현시키려고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고, 중국의 시계혁명과도 다르다.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한시개량과 변모, 이를 주도한 인물들의 정치ㆍ사회적 동향을 상호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일본의 한시 개량에 대해서는 合山林太郞, ｢漢詩改良論―詩歌の近代化と漢詩｣(「國語と國文學」 84卷 3號, 通卷 1,000號, 2007.3. 41~52면 참조.





